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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사랑상품권 신속집행으로
지역경제 빠른 회복에 힘 보탠다

- 상품권 할인비용 예산 상반기 1천 5백억 원 신속집행  
- 설 명절 소비진작을 위해 2월 한 달 동안 상품권 할인율 상향 시 국비 2%p 지원

□ 행정안전부(장관 이상민)는 고금리‧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지역경제가 빠르게 

회복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 상반기 신속집행 방향에 맞추어 올해 지역

사랑상품권 예산도 상반기에 신속히 집행한다고 밝혔다.

□ 이를 위해, 지역사랑상품권 할인비용 지원 예산 2,500억 원 중 60%에 

해당하는 1,500억 원(월 300억원)을 상반기에 신속히 집행하고, 하반기에는 

1,000억 원(월 167억원)을 집행한다. 

□ 특히, 설 명절이 속한 2월 한 달 동안에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혜택을 

확대 부여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추진한다.

 ○ 설 명절이 속한 2월 한 달 동안에는 모든 지자체가 상품권 할인율을 

현재 최대 10%에서 최대 15%로 상향할 수 있다.

 ○ 국민이 받는 할인율이 최대 15%까지 상승함에 따라 발생하는 지자체의 

부담을 덜어주기 위해, 국비지원율 2월분을 2%p 상향하여 인구감소

지역은 5%→7%로, 일반자치단체는 2%→4%로 올린다. 

 ○ 또한, 당초 월 70만 원까지 상향 가능했던 구매한도도 월 100만 원까지 

상향 가능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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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행정안전부는 현재 지자체가 소비진작을 위해 상품권 할인율을 높이려 해도 

할인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나, 2월 한 달 동안 추가 할인율 2%p가 

국비로 지원됨에 따라, 지자체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 

현재

지역 인구감소지역 일반자치단체
할인율 할인율 10% 할인율 7% ~ 10%
국비

지원율
국비지원율 5%
지방비 부담 5%

국비지원율 2%
지방비 부담 5% ~ 8%

⇩

2월
(설 연휴

포함)

지역 인구감소지역 일반자치단체
할인율 할인율 12% ~ 15% 할인율 10% ~ 15%
국비

지원율
국비지원율 7% (+2%p)
지방비 부담 5% ~ 8%

국비지원율 4% (+2%p)
지방비 부담 6% (+1%p) ~ 11% 

□ 한편, 지자체의 상품권 할인율 및 구매한도 상향 절차를 사전승인에서 

사후통보로 변경하여 상품권 발행 편의도 제공한다.

 ○ 현재, 지자체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할인율과 한도 상향절차 등을 

미리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진행하고 있으나, 신속한 집행을 위해 절차를 

간소화했다. 

 ○ 실제로 정부의 방침이 결정됨에 따라, 강원 횡성 등에서는 2월 1일부터 

지역사랑상품권 결제 시 1월보다 더 높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.

□ 고기동 차관은 “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상반기에 신속히 집행하고 설 명절 

소비진작을 위해 상품권 할인율도 국비 지원을 포함하여 최대 15%로 

확대가능하게 했다” 라며 “지역경제의 빠른 회복을 지역주민과 소상공인이 

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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